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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 정기구독 잡지구매

급제자 신상 카드 10萬장

  최근 들어 韓·美 두 老학자가 30여 년 걸쳐 연구한 조선조 500년간의 지배 엘리트 연구가 주목을 받

고 있다. 이름하여 「와그너-宋 文科榜目(문과방목) 프로젝트」. 에드워드 와그너 前 하버드大 교수와 宋

俊浩(송준호) 전북대 명예교수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1만4600여 명의 인맥지도를 새로 만든 것이다. 

  

  와그너-宋 프로젝트는 조선시대 관료 임용시험이었던 文科(문과), 그 전 단계 시험인 生員(생원), 進士

(진사)시험 합격자는 물론, 이들의 명부에 등장하는 친인척 등 10만여 명에 대한 출생 연도, 사망연도,

친가·외가·처가 기록, 급제자의 字(자)와 號(호), 本貫(본관), 급제자를 비롯한 친인척의 최고 관직, 거주

지를 각종 자료를 통해 찾아내 완벽한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 인명록을 완성한 것이다. 

  

  두 학자의 연구결과는 내년 초 하버드대 옌칭연구소에서 6권의 책으로 간행되며, 이 내용을 CD-ROM

에 담는 작업은 한국의 동방미디어가 담당키로 했다. 

  

  와그너-宋 두 교수가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를 탐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은 1967년. 조선왕조가 수립

된 직후인 1392년부터 과거제가 폐지된 1894년까지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는 4만649명, 문과 급제자는

1만4607명이다. 그런데 합격자의 신상정보가 기록된 司馬榜目(사마방목)에는 출신지와 거주지, 친인척

관계가 명확치 않은 것이 상당수에 달했다. 

  

  두 교수는 문과 급제자 1만4600명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신상카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카드가 10만여 매. 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당 집안의 족보와 문집, 실록, 邑誌(읍지) 등 관련자료를 총

동원하여 일일이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양반들의 혼맥, 인맥구조를 통해 권력구

조를 파헤치는 작업에 34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宋교수는 『30여 년간 정식 연구비를 단 한번도 지

원받지 못한 채 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조선사회 지배계층의 인맥지도를 완성하는 데는 동방미디어 李雄根(이웅근) 회장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두 교수는 작업 초기에 연구 결과를 전산화하면서 컴퓨터상에서 漢字가 지원되지

않아 일일이 한자를 그려서 입력해야 했다. 李회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한자입력시스템을 두 교

수에게 지원해 방대한 전산화 작업이 손쉽게 해결됐다. 또 태평양을 넘나드는 두 교수의 연구 성과를

컴퓨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30여 년에 걸친 두 老교수의 노력에 의해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들의 신상정보가 완성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는 일부 씨족이 독점했다는 점이다. 조

선시대 문과 급제자 1만4607명 중 200명 이상 급제자를 배출한 씨족은 12개. 전주 李씨가 844명으로

으뜸을 차지했고, 다음이 안동 權씨(358명), 파평 尹씨(338명), 남양 洪씨(322명), 안동 金씨(309명), 청

주 韓씨(275명), 밀양 朴씨(258명), 광산 金씨 253명, 연안 李씨(243명), 여흥 閔씨(234명) 순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특정 가문에서 대량의 급제자가 배출됐다는 점. 안동 金씨 金克孝(김극효)의

후손에서 130명, 반남 朴씨인 朴紹(박소)의 후손에서 129명, 대구 徐씨인 徐(서성)의 후손에서 120명,

풍산 洪씨인 洪麟祥(홍인상)의 후손에서 111명이나 문과 급제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선사회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과연 조선을 지배했던 통치 엘리트들은 어

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토록 질긴 士農工商의 신분차별의 근원은 무엇이며, 혈연·지연·학연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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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사고방식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전북 전주에 위치한 宋俊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보았다. 먼저 宋교수는 작업의 동반자였던 와그너 교수가 건강이 악화된 것을 아

쉬워하며 그의 연구업적에 대한 소개로 말문을 열었다. 

  

  『와그너 교수는 한 논문에서 「한국 사학계는 유명 학자가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면 실증적인 면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도 그대로 수용되어 定說化하는 경향이 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와그너 교수

는 국내 학자들처럼 기존의 定說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진위 여

부를 가려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선8道를 1000명의 관료가 통치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宋교수는 『조선시대 엘리트의 실체를 규명하기 전에, 그 시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계관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엘리트들은 민족이나 국가 개념보다 우선하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衣冠之制(의관지제), 다른 말로 하면 禮(예)나 도덕, 혹은 聖賢之道(성현지도)지요. 우주 운행의 이

치가 있듯이 사람의 세계에도 우주의 이치를 받들어 聖人이 마련한 이치가 있으니, 그것을 본받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들의 행동규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현지도를 앞서서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士大夫였다는 것이다. 

  

  『조선이 망할 무렵 강화도에 외국 군함이 포탄을 퍼부을 때 올린 지식인들 상소를 보면 「임금께서 성

현의 道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침략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이 보입니다. 이것은 「성현지

도를 실천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들 나름의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봐야죠』 

  

  ―조만간 출간될 와그너-宋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배 엘리트의 실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무엇입니까. 

  

  『관리의 수가 놀라울 만큼 적다는 점입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를 통치한 관리의 수가 100여 명에 불과

할 정도였어요. 서울을 제외하면 조선 8도를 통치한 일선 관리의 숫자는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소수

의 관리들이 국가 살림을 이끌어 간 것이죠』 

  

  ―조선시대에 배출된 문과 급제자는 1만4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선사회를 대표하는

엘리트로 규정해도 될까요? 

  

  『그들이 전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관리들만으로 국가 통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공백을 벼슬

길에 나가지 않은 지방의 명망가나 지역사회 엘리트들이 분담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지배 엘리트층에 속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했을까요. 

  

  『조선시대는 무엇보다 개인의 혈통을 우선했습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 출신이라는 혈통

의 고귀성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다음으로 개인의 학문적 성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

급제 여부, 관직을 어디까지 지냈느냐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로 인정받으려면 혈

통·학문·科擧·관직 등 네 가지 조건이 요구됐어요』 

  

  ―조선시대의 엘리트 사회에서 혈통을 중시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은 통치기구에 참여하여 국가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 왕이나 왕조 치하에서 벼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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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孟子(맹자) 이전부터 이어온 중국의 전통적 관념이죠. 역사를 보면 어떤

왕조를 막론하고 폭력을 동원하여 왕조가 성립되면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그 존재를 신성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왕족이나 벼슬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귀한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을 귀족, 양반이라 부르는 겁니다. 혈통이 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姓을 쓰기 시작했고, 같은 姓씨들이 한 장소에 오래 살면서 씨족집단이 생겨났어요. 세

월이 흘러 씨족집단의 수가 점차 늘자 本貫이란 것을 사용하여 다른 성씨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세월이

더 흐르면 같은 本貫 속에서도 어느 마을의 어떤 가문이냐를 가름하는 제2의 본관제도가 생겨난 겁니

다』 

  

  

  서울 거주 名門에 유리했던 과거제도 

  

  

  ―결국 조선은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라는 식의 엄격한 신분사회였다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조선조 500년 동안 신분제도 타파를 위한 계급혁명이나 민중해방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

니까.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조선은 신분질서가 너무 엄격했고, 그 모순도 컸기 때문에 10년, 아니 1년을

지탱하기 어려운 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이나 왕조가 유지된 이유는 그만큼 신분제도

가 뿌리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요즘도 누구의 몇대 손이란 사실을 따지지 않습니

까?』 

  

  ―宋교수의 「과거제도를 통해서 본 중국과 한국」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특정 씨족에서 문과 급제자가

대량 배출됐더군요. 특정 가문이 국가 요직을 독점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국에서는 과거 응시자를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특정지역의 독점현상을 막았습니다. 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황제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선에서는 지역안배를 위한 시도는 있었지

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어요. 3년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 과거(式年試)의 경우 지방에서 치르는

初試(초시)에는 지역안배가 고려됐습니다만, 임시로 치러지는 비정기 과거는 이것이 완전 무시된 채 서

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때문에 서울, 혹은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세도 높은 가문이 유리

했고, 응시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특정 가문의 후예들이 대거 국가 요직에 등용된 이유라고 봐요』

  

  ―宋교수 논문을 보니까 조선시대에 시행된 과거에서 정기시험인 식년시 文科는 168회, 임시 특별시

험인 비정기 文科는 581회, 정기와 비정기의 비율이 22대 78로 비정기가 월등 우세합니다. 반면 중국

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시험만 원칙대로 시행됐습니다. 

  

  『중국의 과거제는 3년마다 치러지는 정기시험이 전부였습니다만, 조선은 기회가 날 때마다 임시 과

거가 시행됐어요. 특별 시험은 나라의 경사를 지식층과 함께 기뻐하자는 뜻에서 「慶科(경과)」라고 불

렀고, 유생들을 위로한다는 페스티벌 성격이 강했어요. 그것은 王權이 집권 양반층에게 타협을 강요당

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제의 본질은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널리 人材를 구해 관리로 등용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 특정 가문의 독점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가 100% 공정한 제도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봅니다. 특정 가문,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제도 자체가 경색화된

결과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발표된 어떤 규정을 봐도 「양반이 아니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

은 없습니다. 과거의 문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급제 기회는

주어진 셈입니다. 이것이 다른 봉건제 사회와는 달랐던 특징입니다』 

  

  

  관리들은 실무능력에 어두웠다 

  

  

  ―그렇지만 과거 준비를 위해서는 평균 20년의 수학기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비생산적

인 학문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경제적 富

가 당락을 좌우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http://mindgil.com/client/event/event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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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법률적 제약이 아닌, 현실적 제약으로 봐야죠. 조선시대의 과거에서 현실적 제약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과거 급제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혈통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국가 요직에 등용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가 요직일수록 혈통의 중요성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었습니다. 科擧 성적이 요직으로 가는 지름

길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수에 비해 과거 급제자들이 너무 많아 과거에 급제하고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선발 인원을 줄이거나 시험 횟수를 줄여 인사적체를 조정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의 생원·진사시는 관직 등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고, 문과 급제자는 관직에 등용됐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배출된 문과 급제자 총원은 1만4600여 명, 1년 평균 30명이 채 안됩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조사해 보니 문과에 급제하고도 관직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武科는 사정이

전혀 달랐어요. 조선시대 武科 급제자는 18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급제하고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科擧는 국가 통치를 담당하는 지도자, 관료를 등용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宋교수께서 발표한

「조선 후기의 과거제도」란 논문을 보면 「조선시대의 과거는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관한 지식 및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詩文(시문)의 창작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런 것을 암송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비들이 정치 실무나 實事求是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시대 관리들이 실무능력이 뛰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올바른 사고일 것입니다. 이 문제

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로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당시 국가 지도부는 물론,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은 修身(수신) 齊家(제가) 治國(치국) 平天下(평천하)의 길이 유교 경전에 담겨 있다고 보

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면 세상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외에는 현실 돌아가는

것을 몰랐다고 봐야죠』 

  

  ―조선의 지도자들이 유교 경전을 달달 외워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자주독립을 실현하여 國利民福(국

리민복)을 달성했다면 문제는 달랐겠지요.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유교밖에

몰랐다」고 해서 그 시대 지도자들이 역사의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는 너무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온실 속에서 산 민족이 없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제외하

고 안팎으로 200년은 너무나 평화가 난만해서 유교 경전을 암송하고, 그 가르침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

결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인간 차별이 심했던 사회 

  

  

  ―요즘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인사를 보면 地緣(지연)·學緣(학연)·血緣(혈연)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유산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중에서도 혈연이 가장 중요시됐어요』 

  

  ―혈통이 중시된 사회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인간 차별이 대단히 심했다는 뜻 아닙니까. 

  

  『조선시대처럼 인간 차별이 심했던 사회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조선과 동시대의 중국에서는 상인

들도 科擧 응시는 물론,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는 등 선비들보다 출세길이 빠른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

국이 조선과 달리 개방사회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사람이 죽고, 나라를

오랑캐에 빼앗기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교 경전만 가지고 세상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결과 중국은 서자 차별도 없고, 本貫 제도도 없앴고, 상인 천시 사고방식도 사라졌습니

다. 사회 각 분야에서 외부 침략에 대응을 하다 보니 개방된 것이죠. 조선은 이런 역사경험이 없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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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오로지 유교 경전에 매달린 겁니다』 

  

  ―이번 와그너-宋 프로젝트는 문과 급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武科 급제자를 연구 대상

에서 제외한 이유는. 

  

  『文科에 비해 武科는 급제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요. 저와 와그너 교수가

각종 史料를 수집 분석해서 武科 급제자 1만명에 대한 인명사전을 만든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급

제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조선시대 武科 급제자는 약 18만명, 그러니까 문과

급제자의 13배나 됩니다. 임진왜란 중에는 1만5000명을 한꺼번에 뽑은 적도 있어요』 

  

  ―宋교수께서 한국사 시민강좌에 발표한 「나의 책을 말한다」라는 글을 보니 「조선시대를 올바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제나 양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

면 당연한 사실을 수차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무시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쓴 겁니다. 조선을 지배한 것은 양반이

고, 국가 고위관리 선발제도가 과거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학계에 「민중이 주역이었지 양반이 뭐

가 중요한가」 하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나아가 양반 연구자들에게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반을 도외시한 조선의 역사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반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는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양반이란 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이나 그들의 후손

을 말합니다』 

  

  

  돈, 권력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양반문화 내지는 선비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양반이나 선비란 지위는 아무리 강한 국왕의 권한이나 황금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 이후 신분질서가 문란해져 하층민들이 돈을 주고 족보를 사서 양반으로 신분상승

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료를 봐도 이런 가설을 사실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

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이나 선비가 아닌 사람을 양반이나 선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선비정신이요, 양반문화였던 겁니다』 

  

  ―조선의 양반에 접근하다 보면 과거제와, 씨족, 족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씨족제도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아직도 씨족사회적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는 씨족제도의 폐단을 솔직히 인정하고, 씨족제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씨족제도의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씨족제도의 장점, 이를

테면 내 조상을 알기 위한 노력, 부모를 섬기는 노력까지 버릴 필요는 없지요』 

  

  ―와그너-宋 프로젝트는 조선시대를 이끈 「지배자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끌어 온 지배 엘리트가 중국, 일본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武士계급이 권력을 독점했고, 중국은 조선보다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지배 엘리트를 선발

하는 科擧로 시야를 좁힌다면, 科擧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지극히 어려웠지만, 모든 지식층에게 기회

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와그너 교수는 「과거가 선비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는 성공의 사다리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제가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士農工商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다른 직업에 비해 남을 다스리고 가르치

는 직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중국에서 생겨난 전통사상의 여파입니다. 孟子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노동의 분업

이란 측면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業으로 삼는 정신 노동자를 귀하게 본 것이죠. 사회나 국가의 존

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士」 계층이 農工商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소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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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통의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지위의 유지 계승을 위해 婚脈(혼맥)이나 外家(외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됩니다. 조선 후기에 안동 金씨 세도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안동 金씨 세력이 강했던 이유도 있지

만, 이들과 혼맥을 이룬 潘南(반남) 朴씨, 대구 徐씨와 같은 세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중앙 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도 양반 집안의 혼맥이 서로 얽히고 설켜

끼리끼리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이런 신분적 배타성이야말로 당연히 타파됐어야 할 폐습

입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나 양반제도, 지배계급의 특성을 규명하다 보면 국왕의 권한 문제와 연결되지 않

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황제와 비교할 때 조선의 국왕은 과연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왕권이 미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양반들의 왕권에 대한 견제 제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홍문관이나 사간원 같은 국가

요직의 관리를 임명할 때 집권 양반층이 국왕의 결정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보다 더

엄격한 통제장치는 이념상의 견제였어요. 「그것은 성현의 예법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하면 국왕도 어

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교에서는 天子나 국왕은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

여 그들과 더불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통치권은 황제나 국왕에게 주어졌지

만, 통치권의 행사는 신하들과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모순이 많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왕조가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십

니까. 

  

  『짐 팔레라는 학자는 조선이 500년이나 유지된 이유는 첫째 상호견제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급진적인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민심을 달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선의 모든 계층, 모든 지역과 단위마다 「어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기본 질

서를 지키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었고, 그 어른을 섬기는 것이 생활 윤리로 존재

했기 때문에 조선은 소수의 官吏들을 가지고도 500년이나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봐요』 

  

  ―조선시대를 관통한 유교, 즉 性理學(성리학) 朱子學(주자학)이 우리 사회에 준 긍정적 영향은 무엇

이라고 보십니까. 

  

  『복잡한 이론체계를 떠나 주자학, 유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질서 유지에 결정적 역할

을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 500년을 평화가 난만한 시대로 만든 것은 왕권이 강해서도 아니요, 집권 양

반층의 통치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그 이념이 수백 년 지속되면서 경색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의 긍정적인 면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제가 세계의 보편적인 관리등용 방식이 아니라 유교 국가에서만 운영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

석해야 할까요. 

  

  『과거제는 세습 귀족이 독점하던 정치운영권을 광범위하게 분담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인류사에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운영은 국왕이나 귀족의 독점하에 세습되는 것이 일

반적 현상입니다. 유교문화권에서는 과거제를 통해 지배 엘리트를 공개 채용하여 국가운영의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의 학계는 침략전쟁을 통한 역사발

전이 아니라, 상호 인정하에 사대교린으로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인류의 이상적 패턴을 보여준 유교

적 질서를 높게 평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이라든가 민중주의자들, 또 일부 언론인이나 군인들은 유교·양반·사대

주의가 나라를 망친 主犯이라고 주장합니다. 

  

  『유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했던 조선이 나라의 멸망으로 귀결됐으니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겠죠.

유교와 양반은 비난을 받아도 싸지만 事大주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식인들은 뭐도 모르면서 事大를

나쁜 뜻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사대란 국경이나 민족을 초월한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유교 관념 속에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어요. 다시 말하면 聖賢之道에는 국경이 없으며, 성현지도가 통하는

곳까지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봤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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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지도층은 사대주의라는 관점에서 국경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茶山 정약용이 글을 쓰기를 「일본에서 오는 책을 보니 그들이 경서에 조예가 깊다. 聖賢의 책을 이

렇게 깊이 공부했으니 함부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茶山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지배 엘리트들은 이러한 성현지도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천하의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들

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된 후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이 망해 오랑캐의 나라가 됐으

니 우리가 성현지도의 전통을 이어간다」 하여 小中華(소중화)를 주장한 겁니다』 

  

  

  전쟁이 신분제도 더 강화시켜 

  

  

  ―조선시대의 지도층들은 양반의 자손들만 글공부를 시켰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보통 교육을 확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文盲이 심해져 자생적인 발전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유교사회라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논어나 맹자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엘리트들만

학문세계에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 백성들이 글공부를 못했어도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생활윤리는 광범위하게 퍼졌

습니다』 

  

  ―그렇게 유교 전통이 뿌리깊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유교가 뭔지도 모르

고 자란 일본 사람들은 오늘날 예의 바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유교적 성향이 몸에 익은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온 윤리는 등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과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특정한 관계에 특정한 윤리가 적용된 겁니다. 그 결과 같은 혈족이

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는 친절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반면 일본은

씨족이라는 배타적 혈족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

고가 강했어요』 

  

  ―서양의 사회 지도층의 불문율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 사고 속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소설가 이문구씨의 「관촌수필」이란 작품을 보면 동네 어른이 그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네 유지, 지역사회 지도자, 국가 지배 엘리트들은 서양의 사회 지도

층 이상으로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의무감으로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조선

이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거죠』 

  

  ―宋교수께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분질서는 전혀 타격

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도가 강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설과

상당히 다른 주장입니다. 

  

  『壬亂(임란)이나 胡亂(호란)으로 인한 파괴나 타격이 적지 않았지만 전쟁이 사회의 주역이나 가치관

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兩亂 이후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족보를

만들어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더욱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혈통의 중요성이 사회에서 인정

받고 존경받는 제1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宋교수와 와그너 교수는 「민중의 시대에 양반을 연구하는 보수 반동주의자」라는 비난의 표적

이 되었습니다. 

  

  『나보고 반동 보수주의자니 식민지 사관이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런 학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

다. 내 연구 논문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어떻게 다르다고 학문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불행하게

도 지금까지 제 논문을 보고 그런 지적을 하는 학자는 없었습니다』 

  

  

  현장·현물을 보면 全體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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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지배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은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정치적 특성은 제왕적 통치 형태라고 말

합니다. 조선시대 제왕적 통치, 유교적 통치 시스템을 북한이 답습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북한의 통치 시스템을 억지로 유교와 관련시키자면 유교적 통치의 나쁜 면, 즉 「자비로운 독재」를

이어받았다고 봐요. 독재를 통해 생살여탈권을 쥔 상황에서 어버이로서 자비를 베푸는 방식입니다. 북

한에선 지도자를 「어버이 수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국가 지도자를 어버이로 여기는 개념은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문과방목 프로젝트 연구에 30년이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

니까? 

  

  『저는 해방 전부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일찍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교양을 받은 사

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

다. 또 하나는 실제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 현물을 보면 전체가 보이죠』●

  

  

  

  ● 榜目이란 무엇인가

  

  

  

  榜目이란 과거급제자에 대한 합격자 명단이다. 국조방목은 그중에서도 文科 합격자만을 수록한 명단

이다. 조선시대의 榜目은 단순히 과거 합격자 명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조선이 어떠한 시대였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으며,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가

를 보여주는 문화 유산이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國王(국왕)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합격증을 수

여한다. 그 합격증을 文科나 武科의 경우는 紅牌(홍패)라 했고 생원 진사試의 경우는 白牌(백패)라 했으

며, 합격증을 수여하는 예식을 放榜(방방)이라고 했다. 

  

  방방의 예식이 끝나면 합격자들이 중심이 되어 榜目을 편찬한다. 榜目에는 과거 시험의 종류에 따라

文科방목, 武科방목이 있으며 생원 진사試 방목, 雜科榜目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과나 무과를 大科

(대과)라고 했기 때문에 그 榜目도 大科방목이라 불렀고, 생원 진사시 榜目은 小科방목이라 불렀다. 이

小科방목을 다른 이름으로 司馬榜目(사마방목)이라 한다.

  

  

  

  ●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는 누구인가?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는 美 하버드大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

했고, 195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李朝士禍(이조사화)」. 그의 논문은 1974년에 하

버드大에서 「李朝士禍」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저서는 조선시대 사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

에 必讀書(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박사학위를 마친 와그너 교수는 하버드大 東아시아 역사과의 조교수로 임명되어 한국어와 한국사 강

의를 담당했다. 미국 내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가 정식 개설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얼마 후에는 부인

金南姬(김남희) 여사가 합류하여 한국어 강좌를 담당했다. 

  

  당시 하버드大 東아시아 역사과에는 중국학에 페어뱅크, 일본학에 라이샤워라는 두 碩學(석학)을 首

長(수장)으로 하는 여러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와그너 교수는 35년 넘게 하버드大에서 한국학의 개척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

내 그가 이끄는 한국학 강좌와, 그의 노력으로 축적된 한국학 자료실이 同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本山

으로 그 地位(지위)를 굳히는 데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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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너 교수는 국내에서는 李基白 교수의 「한국사新論」을 英譯(영역)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한국사 관련 서적으로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한다. 와그너 교수의 학문

자세가 얼마나 치밀한가 하는 점은 이 영역본에 붙여진 색인 편에 잘 나타나 있다. 출판사측에서 색인

을 작성하여 교정을 봐달라는 취지에서 와그너 교수에게 넘겼는데, 색인 원고가 돌아오기까지 1년 이

상이 걸렸다고 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여 진정한 색인이 될 수 있도록 항목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짜고 꼼꼼하게 엮어가느라 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와그너 교수의 논문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사회신분제도, 씨족제도, 그리고 士林(사림)에 관

한 문제, 雜科(잡과) 중인계급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宋교수는 『와그너 교수의 논문 어느 것을 보더라도 기본 史料에 대한 검토의 치밀성, 주제를 보다 넓

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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